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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은 은사를 
나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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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매디가 물었어요.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매디는 가족들이 행복해지도록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매디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그림책과 봉제 동물 인형, 미술용품 등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매디는 종이와 

가위, 크레파스를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종이를 작은 

정사각형으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매디는 빨간색 크레파스를 집은 뒤 첫 번째 종이에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다음 종이에는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라고 적었어요. 매디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행복한 것들을 더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종이에 행복한 말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했어요.

모든 종이에 그런 말들을 적은 뒤, 매디는 집 안 곳곳에 

그걸 붙였어요. 하나는 현관문에, 하나는 세면대에 놓인 

비누 옆에, 다른 하나는 세탁실 옆에 붙였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매디는 가족들이 그 문장들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말들을 적어 줘서 고마워.” 엄마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메모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었어. 마치 

너처럼 말이야!”

매디는 엄마를 꼭 안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디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

“신권 축복은 아플 때만 받는 건 

아니야. 위안이나 힘이 필요할 때도 받을 

수 있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들어도 돼요?” 

매디가 물었어요.

엄마가 빙긋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겠니? 성신을 느낄 수 있도록 

모두 경건하게 있었으면 하거든.”

매디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 다음,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어요. 매디는 

클레이튼 형제님이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축복을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클레이튼 형제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애정 어린 말씀을 하시는 동안, 매디는 따뜻함과 희망을 

느꼈어요.

축복이 끝나자 매디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매디는 의자에 

앉았고, 클레이튼 

형제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느껴졌어요. 매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궁금했어요. 매디는 가족이 겪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매디 자매님, 자매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매님이 

기쁨의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시며 자매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매님이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클레이튼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매디는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매디는 평안함을 

느꼈어요. 매디는 가족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매디는 가족이 행복해지도록 도울 

수는 있을 거예요.

클레이튼 형제님이 축복을 마치시자, 매디는 의자에서 

폴짝 일어나서 엄마와 아빠를 꼭 안아 드렸어요. 그런 다음, 

매디는 클레이튼 형제님과 악수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매디는 침대에 앉아서 자신이 받은 신권 축복에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똑똑!

매디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클레이튼 형제님을 

본 매디는 웃음을 

지었어요. 클레이튼 

형제님은 매디네 가족의 형제 성역자셨어요.

“안녕, 매디. 너희 부모님을 만나러 왔단다.” 

클레이튼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문가에 선 매디 옆으로 오셨어요. “와 주셔서 

감사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클레이튼 형제님은 엄마와 매디를 따라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아빠는 거실 중앙에 의자를 놓으셨어요. “클레이튼 

형제님은 엄마 아빠한테 신권 축복을 주려고 오신 거야.” 

아빠가 매디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매디가 물었어요. 매디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신권 축복을 

부탁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왜 축복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가족이 요즘 좀 힘든 상황인 것을 

알고 있지?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인도를 받고 싶었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매디는 엄마가 자주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빠도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온 

가족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레베카 제이크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메모를 오려서 여러분의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